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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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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통정책과장  석승호 (☎ 031-790-5363)

 교통정책팀장  강환천 (☎ 031-790-5016)

 주   무   관  박창원 (☎ 031-790-5267)

국토부·LH, 신설 한강교량과 9호선 동시 개통 추진

○ 지난 9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교량 건설방안 국토부 주민간담회 개최

○ 국토부, 하남시 제안 미사 교통 개선대책 전면 수용

○ 접속 위치 공청회 등 주민과 숙의해 최종 결정

국토부 ․ LH는 지난 9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교량(가칭 수석

대교) 건설방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2018년 국토교통부의 왕숙지구 교통대책 수석대교 

발표 후 약 1년여 간 추진된 국토교통부와 하남시 및 주민간의 건의·

대안에 대해 정리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 LH가 주관

하고 김상호 하남시장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동북부 한강교량 신설 방안으로 

▲고덕대교 근접 설치 ▲강동대교 근접 설치 ▲선동IC 접속 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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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H는 선동IC 접속 안(가칭 수석대교)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했

으며, 선행 대책으로 선동IC 접속부의 개선,‘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동시 개통, 올림픽대로 확장(10차선) 등 총 5개 약 4,000억원’의 

하남시 및 강변북로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하남시 교통대책으로는 ▲올림픽대로 우회도로 개설(2023년, 300억) 

▲올림픽대로(선동IC~암사IC) 추가 확장(8차로→10차로) 및 개선(2028년, 

200억원) ▲신설 한강교량 규모 축소(6차로→4차로) ▲한강교량 준공

(2028년)과 연계한 지하철9호선 미사연장 동시 개통(3,300억원)을 제시

했고, 강변북로 교통대책으로 ▲토평삼거리 입체화(2022년, 200억원)를 

함께 제시했다.

토론회 과정에서 교량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간담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추후 국토교통부·LH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들을 추가 

검증하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는 (가칭) 수석대교 발표 직후부터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 및 하남시 교통대책 선 수립을 요구해 

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 9호선 조기 개통 등 하남시 교통대책을 

제시한 만큼 하남주민, 특히 미사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 안으로 하남시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